
독자님의 소중한 의견이 
더 나은 산업보건을 만듭니다

월간 <K-산업보건>은  

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. 

<K-산업보건>을 읽은 소감과 궁금한 점을 알려주세요.

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 

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. 

참여 방법

스마트폰 QR코드 인식 후 의견 남기기 참여 기간

2024년 10월 20일까지

당첨 선물

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(총 10명)

독자의 소리 

9월호 독자평

많은 참여  
부탁드립니다

대한산업보건협회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

었으나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사랑을 주시는 줄 미처 몰랐

습니다. 무더운 여름날 농촌을 방문해 구급함을 전달하여 농촌 

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신 것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

박영희

‘그 사람의 직업병’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하는 편의점 노

동자들의 대우를 알게 되었습니다. 점주들의 쪼개기 채용, 근

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를 비롯해 야간 범죄의 표적이 되는 

사례가 많더라고요.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

니다.  

신흥복

8월호 ‘현장을 가다’ 잘 읽었습니다. 직장 다니면서 이런 폭염은 

처음으로 겪어봤는데요. 무더위에 사회공헌 활동이라니! 그것

도 대한 산업보건협회 노사가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

다. 새로운 브랜드 가치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? 

애독자

‘이달의 산업보건인’에 소개된 황하원 프로가 인상 깊었습니다. 

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

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일인데, 언제나 안전한 일터를 목표로 

노동자들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대

단하게 느껴집니다.  

우봉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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